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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언론간행물1)발행인2)의 저작인접권3)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 수입의 분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1. 개요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높을수록,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경우, 도서·학술 논문·뉴스 기사 등이 대표적인 양질의 
데이터 예시로 꼽힌다. 오랫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주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수집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활용되는 주요 웹사이트 다수가 이미 접근과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4) 이와 더불어, 현재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 특히 언론간행물발행인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언론간행물발행인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개별 저작자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간행물발행인이 인공지능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역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 저작권법이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droit voisin)을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간행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언론간행물발행인에 
관한 저작인접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그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본문에서 “언론간행물”은 EU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이하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서 “press publication”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종이를 포함한 어떠한 매체로든 발행되는 저널리즘 간행물에만 한정되도록 정의된다. 
보호 대상의 언론간행물은 종합 또는 특화된 주제의 일간지, 주간 및 월간지, 그리고 뉴스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주로 어문저작물에 해당되나, 뉴스 사진 및 뉴스 
동영상 등 다른 유형의 시사를 보도하는 저작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저널 등 과학적 또는 학술적 목적의 (시사보도가 아닌) 정기간행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뉴스 보도와 같은 언론 서비스 제공자의 편집책임이나 통제 밖의 정보 제공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지침 서문 제56항 참고).

2) 본문에서의 “언론간행물발행인”은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 “press publisher”라고 지칭하는 주체를 말한다. 즉 언론간행물발행인은 “언
론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다. 우리말로 “언론출판사”, “언론출판물제작자” 등으로도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등을 출판하는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U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서문 제55항 참고). 본문에서는 “언론간행물발행
인”과 “언론출판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3)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제15조는 언론간행물발행인에게 그 언론간행물의 온라인 이용에 관하여 EU 정보사회저작권지침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제2조(복제권)와 제3조 제2항(공중이용제공권)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디지털단일시장저작
권지침에서는 저작권이 아닌 “neighbouring rights”, 즉 저작인접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에도 역시 “droits voisi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역시 “이웃의 권리”라는 뜻이다“) 간혹 영어로 ”ancillary rights“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당해 권리가 저작권이 아닌 그것에 종속되는 권리라
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쓰인다. 궁극적으로, 이 언론간행물발행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대륙법계 저작권법 제도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 분류되고 그렇게 명
명되는 것이 적절하다.  

4) Kevin Roose, “The Data That Powers A.I. Is Disappearing Fast”, The New York Times, July 19, 2024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24/07/19/technology/ai-data-restrictions.html) 

2025. 10.

https://www.nytimes.com/2024/07/19/technology/ai-data-restri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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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문제

 최근까지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무상으로 수집하여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언론출판사는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유료 장벽으로 보호하거나,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차단하는 로봇 배제 프로토콜(robot exclusion protocol)을 통해 무단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사는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5) 이러한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언론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출판사 간 고액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이 전적으로 출판사에 귀속되며 뉴스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개별 저작자들에게 수익이 직접 

분배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여러 언론출판사가 구성원인 기자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일부를 기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2024년 6월 기자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4분의 1을 기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뉴스통신사 AFP는 이미 2022년에 유사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6) 

2) 언론간행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AFP는 2019년 이미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에 따라, 플랫폼이 지급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ChatGPT 가 등장하기 3년 전의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이유는,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제15조 제5항이 “회원국은 언론간행물에 편입된 저작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간행물을 

이용함에 따른 언론발행인이 수령하는 수익으로부터 ‘적정한 몫’을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오픈AI와 AFP 간 뉴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경우, AFP 소속 기자들은 해당 계약을 통해 

AFP가 받는 대가 중 적절한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는 201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7), 이에 더해 언론출판사에 고용된 기자들의 수익 분배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8) 개정 법에 따르면, 언론출판사의 전문 기자들은 저작인접권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 중 

‘적절하고 공정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자들에게 수익 분배 산정 방식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최소 

5) Ibid. 

6) Andrew Deck, “Some French publishers are giving AI revenue directly to journalists. Could that ever happen in the U.S.?”, 
NiemanLab, 2025.09.04.

7) 프랑스 저작권법 제L218-1조부터 제218-2조까지 참고. (이는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것)

8) 프랑스 저작권법 제L218-5조 제1항 “...[생략] 직업기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출 기자와 이 법전 제L218-1조의 언론간행물에 제시된 저작물에 대한 그 
밖의 저작자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제L218-4조에 명시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해당 저작자 간의 보상금 분배 방식은 기업별협정 또는 ‘노
동법전’...에 따른 그 밖의 단체 협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추가보상금의 경우 급여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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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제공해야 한다.9) 다만, 분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출판사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대조적으로 독일은 출판사가 받는 수익의 최소 3분의 1을 저작자에게 

분배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10)

 2021년 프랑스 반독점 감시기관은 구글이 언론출판사들과의 저작인접권 관련 계약 협상에 신의성실 

원칙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은 언론출판사 연합단체인 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APIG)11)와 저작인접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년 후인 2024년에 

해당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협정은 100개 이상의 프랑스 언론출판사를 대리하여 체결된 계약이었다.12) 

2022년, AFP는 CGT·FO·SNJ 등 주요 기자 노동조합과 3년 간 지속되는 협정을 체결하고 기자 1인당 

연간 최소 275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기자 외에도 AFP에 소속된 정규직 

기자 전원을 포함한다. 또한 인접권 관련 법적 규정이 프랑스보다 불리한 유럽연합 국가에 주재하는 기자와 

인접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EU 국가에 주재하는 기자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간, 근무지와 

상관없이 모든 AFP 정규직 기자들은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한 연간 최소 275유로를 지급받게 되었다. 

AFP는 합의된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될 예정인 최저 기준”이라고 밝혔다.13)

 2024년 3개의 주요 언론인 노조와 체결된 르몽드의 협정은 오픈AI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뿐 아니라 

2019년부터 체결되었던 페이스북(이제는 메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도 적용되었다. 협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노조에 가입한 기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은 

언론출판사 경영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분배되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으며, 이 협정은 2년 이상의 

협상 끝에 마련된 결과이다. 노조는 당초 고정 지급액 또는 상한선이 있는 분배 방식을 제시한 

언론출판사들이 비율 분배를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 르몽드 협정은 언론 

산업계에서 평균 10%~15%로 형성되어 있던 인접권 분배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14) 

3. 결론 및 시사점

 유럽연합 외 지역과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언론간행물에 대해 인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9) 프랑스 저작권법 제L218-5조 제1항 “...[생략] 직업기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출 기자와 이 법전 제L218-1조의 언론간행물에 제시된 저작물에 대한 그 
밖의 저작자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제L218-4조에 명시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해당 저작자 간의 보상금 분배 방식은 기업별협정 또는 ‘노
동법전’...에 따른 그 밖의 단체 협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추가보상금의 경우 급여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0) 독일 저작권법 제87k조 제1항 참고.

11) 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APIG)는 프랑스의 주요 정치 및 일반 정보 보도 언론사들을 대표하는 협회로, 약 300여 개의 신문과 
매거진, 27,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Andrew Deck, “Some French publishers are giving AI revenue directly to journalists. Could that ever happen in the U.S.?”, NiemanLab, 
2025.09.04. 

13) AFP, “AFP first in France to pay neighbouring rights to its journalists”, 2022.05.17. 
(https://www.afp.com/en/agency/inside-afp/inside-afp/afp-first-france-pay-neighbouring-rights-its-journalists) 

14) Deck, supra.

https://www.afp.com/en/agency/inside-afp/inside-afp/afp-first-france-pay-neighbouring-rights-its-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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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미국의 경우, 2023년부터 인공지능 관련 주제가 모든 언론노조의 단체협상 의제에 포함되었다. 

언론노조가 2023년 이후 체결한 43개의 근로 계약은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하는 실직이나 연봉 감소 등에 대한 보호 

및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식별 요건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의 수익을 기자들과 

나누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노조는 항상 이 주제를 협상에 올리지만, 언론출판사 측은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일부 뉴스룸 노조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기반 수익 분배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라이선싱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뉴스연합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플랫폼과의 라이선싱 계약에 대한 일부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2023년 상원에 발의된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15) 

법안은 언론출판사들이 대형 기술 플랫폼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스연합은 

라이선싱 계약 수익의 70%를 “기자들에게 지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지지한다. 다만, 자금은 

기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룸의 일자리 유지와 업계 내 추가 감원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출판사의 현재 상황은 90년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초창기를 연상케 한다. 당시 

언론출판사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광고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기업에 양보하고, 자신의 

저작물이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17)에 의해 허락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언론출판사들은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저작권법의 핵심 목적인 개인 창작자의 

보호가 경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국가에서는 저작인접권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대륙법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적어도 유럽연합의 모델을 참고하여 개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별 창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한 대가 지급을 수반하는 강제 허락 형식의 라이선스이다. 이 경우 법의 정당성은 

언론출판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가 개인 창작자에게도 분배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에 관한 창작자와 발행인의 권리, 그리고 이 권리의 적절한 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15) S.1094 - 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3: 2023년 미국 상원에 발의된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JCPA)'은 뉴스 제공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공동으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공
정한 보상을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적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16) Deck, supra, fn. 4

17) 다양한 언론출판사나 정보 출처에서 생성된 뉴스 콘텐츠를 수집(Aggregating)하여 하나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모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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